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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udy explores students’ view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rough analyses of their drawings 
and perceptions. The data were gathered from a total of 177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constant com-
parative analysis was used as the data analysis method. Based on the result,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students’ 
view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constructed into two distinct dimensions: form and relationship. The form 
dimension, students’ view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categorized into human, household goods, machine, 
smart computer, electronic chip/algorithm, or the hybridized form related to the game of go such as AlphaGo. 
On the relationship dimension, students’ view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categorized into servants, friends 
or enemy. Given the combination of two dimensions, the current study found two noted patterns. The first, 
students who viewed artificial intelligence as human form perceived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friend or an 
enemy. However, those who viewed artificial intelligence as non-human form perceived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servant or an enemy. Based on these results, educational implications related to the prepa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ra for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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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56년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 학술대회에서 인
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고, 5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 배
어들기 시작했으며,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함께 생활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Kim, 2016). 
바야흐로 인공지능은 공상과학 소설 속에서만 접

할 수 있는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
루의 삶에서 만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인공지
능 알파고의 대국으로 알려진 구글 딥 마인드 챌린

지는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Kim, 2016; 
Kim & Kim, 2016). 21세기를 살아가는 대중에게 인

공지능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함께 하는 대상이다

(Kim, 2017; Shin et al., 2017).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는 10년 뒤의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마치
오늘날의 스마트폰과 같은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변화전망에 발맞추어 관
련 연구들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11월 30일 스
탠포드 대학과 MIT 등은 인공지능 인덱스(2017 AI 
Index)를 공동발표 했는데, 이 지표에 따르면 1996
년 이후 인공지능 관련 논문은 9배나 증가하고 있
으며,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배우는 학생의 수
는 1996년 이후 11배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관련된 스타트업은 2000년 이래 14배가 늘었고, 대
중매체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평가는 대체로 긍정

적인 것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ho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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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이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이공계 전문 인력 육성교육의 명칭이며, MINT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수학

(Mathematik), 정보(Informatik), 자연 과학(Naturwissenschaften), 기술(Technik)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미국의 STEM 교육과 유사하
지만, 정보과학이 강조된 점이 특징이며, 과학영재들에게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2014; Burk et al., 2016). 

et al., 2017). 
뿐만 아니라 이듬해 2017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전망한 주요 이슈 중 하나

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을 다루
며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최근 더욱 활발히 이루

어졌다(Kim & Kim, 2016).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
어가 독일인공지능연구소(Deutsche Forschungszen-
trum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DFKI)의 인더스트리
(Industrie) 4.0에서 유래했다는 것에서 엿볼 수 있듯
이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

로 기대되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어 있다(Kwon, 2017; Schwab, 2016). 
이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다가오
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미래세대 육

성과 관련된 교육에서부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학회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에서의 교육발전(Educational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심포지엄이나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

으로 한 연구자들의 인공지능 100년 연구(AI100: 
The 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
gence)를 진행하면서 기계와의 협동이나 법과 윤리, 
인공지능과 마음철학과 같이 인공지능 자체의 개

발과 같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함께 살아갈 미래

상의 변화에 대한 전반을 융합적으로 함께 생각하

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MINT 교육1)의 일환으로

이미 대부분의 주(州)에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인공
지능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를린이나 브란덴부르크 주의 경우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교류문제라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춘 주제들을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방식으로 교

육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2016년 8월 개정
된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와 프로그래밍을 다룰 만큼 인공지능 교

육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Koodi2016, 
2014; Shin & Bae, 2015). 세계 여러 나라들의 변화
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
정 내용 중에 정보교육 영역에서 미래사회의 변화

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

다(Kim, 2016; Jeong et al., 2015).
위와 같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교육적 변화

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내 교육계에서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구체적 대응

이나 교사나 학생들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

외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계에서
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적 대처나 혹은 교사나

학생들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는 휴
머노이드와 같은 인공지능 로봇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나 기술공포 혹은 미래 일자리의 경쟁 측면에

서 인공지능을 다룬 것들이 대부분이었다(Borland 
& Coelli, 2017; Edwards et al., 2016; Fernandez- 
Llamas et al., 2018; Mavridis et al., 2012; Szollosy, 
2017). 그러나 학생들이 기존에 지니고 있는 인공지
능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향후 이들이 인공지능을

실제로 접하고 학습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공지능 교육 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초등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를 의미분별법으

로 확인한 연구(Ryu & Han, 2017), 초․중․고 학
생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과 인공지능

학습 및 교사에 대한 인식을 물었던 연구(Park & 
Shin, 2017), 학생들의 로봇과의 학습에서의 관계

맺기(Shin & Kim, 2007), 로봇에 대한 정서와 인식
에 대한 연구(Hyun et al., 2010), 고등학생들의 인공
지능에 대한 개념구조와 위험인식(Shin et al., 2017), 
예비교사들의 인공지능 교사에 대한 인식조사 연

구(Song & Shim, 2017) 등이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
는 IBM 왓슨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의사를 어떻
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관계설정에 대한 고

민이 진행 중이다(Choi, 2016). 그러나 유아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면 선행연구들은 모두 연구자의 분

석틀을 기반으로 한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거시적

수준에서 학생들의 인식을 가늠하기에는 용이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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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실제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
해 질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떠올리며 그린 그

림에서 나타난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초등학생

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아보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표현하는 인공
지능 이미지와 함께 인공지능을 어떠한 개념으로

인식하며, 인공지능에 대해 어떠한 정서를 나타내
는지를 다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
를 통해 근접한 미래에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갈

초등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형태
이미지는 어떠한가?

2) 초등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공지능과의 관
계 이미지는 어떠한가?

3) 초등학생들의 인공지능 이미지는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의 참여자

이 연구에는 남부권 소재 대전광역시 S초등학교
학생 177명이 참여하였다. 전체 연구 참여 초등학
생들 중 4학년은 61명으로 이 중 남학생이 31명, 여
학생이 30명이며, 5학년은 58명으로 이중 남학생이
29명, 여학생이 29명, 6학년은 58명으로 이중 남학
생이 29명, 여학생이 29명이다. 전체 177명의 학생
중 남학생은 89명, 여학생은 88명이 연구에 참여하
였다.

2. 검사도구 구성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초등학생들에게 인공지능
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직관

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과학자의 모습 그리기인
DAST(Draw-a-scientist test) (Chambers, 1983)나 그

외의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도록 한 후

분석한 연구들(Lee et al., 2013; Yoo & Cho, 2012; 
Yoo et al., 2015; Türkmen, 2008)을 참고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

를 표현할 수 있는 개방형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형성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직접 표현하는 것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직관적이고 접근이 용이해서 글을 통한 세밀한 표

현이 서툰 유아나 초등학생들의 인식구조 파악에

효과적일 수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1)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공

지능(AI)’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머릿속에 떠오
르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를 그림으로 나타내

주세요.”이며, 중앙에 학생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백이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앞서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인공지능(AI)’란 무엇인지와 그

것에 대한 느낌을 서술하는 개방형 문항을 제시하

였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부분에서 “(2)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AI)’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대
로 설명해 주세요.”, “(3) 여러분은 ‘인공지능(AI)’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떠오
른 느낌을 아래에 솔직하게 표현해 주세요.”라는
개방형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대상 학생들의
다양한 개방형 응답들을 질적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검사 도구는 연구진에 의해 초안이 개
발된 뒤에 교직 경력 5년 이상인 중등 과학교사 2
인과 초등교사 2인에 의하여 함께 검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과학교육전문

가 2인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검

사도구를 투입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을 자유

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질적 자료들은 그림과 텍스트 자료라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해서 우선 반
복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귀납적으로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
법은 처음에는 근거이론에서 현상의 설명을 위해

개발되었지만(Glaser & Strauss, 1967), 최근에는 연
구자들에 의해 이론개발 목적이 아닌 질적 연구들

에서 별도로 떼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Ezzy, 
2002).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질적 연구에서 보편적
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며, 수집된 자료들을 조
직화하고 이것들을 해석 가능한 단위로 분리하고, 
자료 속의 패턴들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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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s of machine im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resen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
에 대한 패턴을 탐색하려는 이 연구에서 적합한 연

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복적 비교분석에 의한
자료분석의 절차는 ‘개방코딩’과 ‘범주화’, ‘범주확
인’으로 이루어진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우선, 
개방코딩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초등학생들이 산출

한 모든 인공지능 이미지와 텍스트 자료들을 반복

적으로 보고 읽으면서 적절한 이름을 붙이는 작업

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미리 분석틀을 구성
하고 연역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며, 귀납적으로 자
료에서 얻어지는 특징적 요소들에 따르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형태와 관계라는 특성이 발견되었고, 
이들에 의해 반복적 재검토를 진행하게 되었다. 다
음으로는 범주화가 이루어졌는데, 범주화는 개방코
딩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개념들 중에 의미와 대표

성을 지니는 것을 묵어서 범주화 해내는 작업이다. 
이때 범주명은 반드시 학술적인 이름일 필요는 없

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연구 자료를 접

할 때 떠오른 개념이나 연구 참여자가 사용한 이미

지나 문구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주
확인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구성된 범주가 원
자료와 비교하여 자료들의 특성을 잘 설명해 내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Merriam, 2009). 이 연구의
자료는 단일 유형이 아닌 이미지와 텍스트의 복합

유형으로, 분석과정에서 그림 자료들을 먼저 범주
화 한 후에 이에 대한 보완 형태로 텍스트 자료들

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후 이렇게 도출된 유형들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위해서 학생들이 제시한 개방

형 텍스트 자료를 찾아 제시하는 예시화 및 범례적

기술방식을 따랐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이미지 형성 유형에 따른 분포를 살

펴보았다. 분석된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
보를 위해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삼

각법(triangulation)에 의한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였다(Lincoln & Guba, 1989). 또한 연구자 분

석의 적절성에 대해 참여 학생, 과학교육 전공자, 
초등교사, 인공지능 전공자들과 함께 협의하는 과
정(member-checking)을 수차례 거쳐 분석의 신뢰도
를 높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그림 및 인공지능의

개념과 정서에 대한 답변을 반복적 비교분석을 통

해 검토한 결과,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은
형태와 관계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각각의 차원마다 연구문제의 두 측
면인 초등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정서

를 함께 논의해 보았다.

1. 초등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형태 이미지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에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

생들의 그림을 귀납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학생
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는 형태를 어떻게 표

상하는가에 따라서, ‘기계형 이미지’, ‘인간형 이미
지’, ‘똑똑한 컴퓨터 이미지’, ‘소스코드 및 알고리
즘 이미지’, ‘생활용품 이미지’, ‘칩, 전자두뇌 혹은
두뇌접속 이미지’, ‘혼합 이미지’의 일곱 가지 유형
으로 구분되었다. 유형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계형 이미지

초등학생들이 떠올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

는 형태면에 있어서 복잡한 자동화 기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기계형 이미지’로
범주화 해볼 수 있었다(Fig. 1). 기계형 이미지는 초
등학생들에게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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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미지는 Fig. 1과 같다. 기계로 대표되는 이미
지 표상의 특징은 사람을 대신하는 강력한 힘이다. 
또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자동화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봇 팔과 같이 신체의 일부를 모방한

형태의 기계 장치들(Fig. 1-a 및 Fig. 1-d)이나 롭해
즈(ROBHAZ: Robot for Hazardous Application)처럼
위험한 지역에 인간을 대신하여 접근을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계장치들(Fig. 1-b)의 모습을
하고 있다. 더불어 공장에서 여러 가지 자동처리를
수행하는 기계장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

었다(Fig. 1-c). 기계형의 이미지로 인공지능에 대한
형태를 표상하는 경우, 초등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떠올리는 인간의 지능에 가까운

혹은 능가할지도 모르는 지적 능력이나 인간과 같

은 형상보다는 어렵고, 위험하며, 더러운 반복 작업
들(소위 3D 업종)을 거뜬히 수행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산업보조용 로봇의 이미지를 떠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같은 로봇이더라도, 사람과 같은 신
체구조나 뇌 구조의 이미지는 보이지 않으며, 일을
하는 기관인 팔이나 바퀴, 연산장치 등이 더 강조
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의 형성은 아래 텍스트 자
료에 더욱 잘 드러나 있다.
인공지능에 대해 ‘기계형 이미지’를 표상한 학생

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개념은 다음과 같

았다.

․ 아주 복잡한 기계장치이다. [초등학생 SL의 응답자

료 중]

․ 공장의 자동화 장치들. [초등학생 YS의 응답자료 

중]

․ 사람이 직접 하기에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도와주려

고 만든 기계. [초등학생 JK의 응답자료 중] 

․ 인공지능은 arduino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코드

를 쓴 후 자신이 그것을 인식한 후 멀리 있는 기계들

을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앱에서 서

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 OJ의 응답자

료 중]

학생 SL과 JK의 응답과 같이 기계형 이미지를
나타낸 초등학생들의 인식구조 속에서의 인공지능

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초지성체의 이미지

보다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통해 명령을 해야 하는

산업현장의 기계장치에 불과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다. 다만, 다른 기계들에 비해 매우 복잡하며 위

험하거나 어려운 것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생

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롭해즈나 산업용 로봇
팔을 통해 인공지능 이미지를 투영한 Fig. 1-a와
Fig. 1-b의 인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
등학생 OJ는 STEAM 수업시간에 체험해 본 아두이
노를 떠올리면서 인공지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으로 짐작하고 있다. 이것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
의식과 판단력까지 지닐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이

아닌 인간 프로그래머가 명령한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로 표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개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생각할 때 드는 느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초등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느낌을
설명한 텍스트 자료들 중 ‘기계형 이미지’를 표상
한 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 만능장치일 것 같아 든든하다. [초등학생 SL의 응답

자료 중]

․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 

[초등학생 OJ의 응답자료 중]

․ 우리 생활이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 같아서 기대된다. 

[초등학생 JK의 응답자료 중]

기계형 이미지로 인공지능을 표상한 초등학생들

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단지 산업자동화 기계의 한

유형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든든하다거나
혹은 기대된다는 것과 같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또한 초등학생 OJ의 텍스트에
서 나타나는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 가능한 프로그

램을 짜보겠다는 표현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힘이

세고 복잡해도 결국은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존

재이고, 그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인간이라는 생각
을 저변에 깔고 있다.

2) 인간형 이미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은 우리와 흡사한

모습을 표상하기도 했는데, 형태적인 면에서 인간
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이러한 이미지들을 ‘인간형
이미지’로 범주화 해볼 수 있었다(Fig. 2). 인간형
이미지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으며, 그 중 특징적
인 것들을 살펴보면 Fig. 2와 같다. 인간형 이미지
의 인공지능 표상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표되

는 인간과 유사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머리와 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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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s of humanoid im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resen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리 등 신체기관이 분명한 것은 물론이고 얼굴과

눈․코․입이 있으며(Fig. 2-b, Fig. 2-c 및 Fig. 2-e), 
생명체와 같은 물질대사를 통해 배설물을 배출하

고(Fig. 2-c), 내부의 내장기관이나 순환계와 같은

복잡한 생체기관이나 조직들 역시 인공물로 대체

되었을 뿐 그대로 재현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Fig. 2-e). 이와 같은 형태의 이미지
표상은 그동안 SF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
츠에서 많이 소개되던 사이보그로 대표되는 인간

과 기계의 연합체에 대한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형 이미지’의 인공지능 표상은
최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과연 어디까지가

인간이며, 어디까지가 기계인지에 대해 다시 고민
해 보게 만든 포스트 휴머니즘이나 트랜스 휴머니

즘의 문제의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Kim, 2014; 
Lee, 2008).

‘인간형 이미지’의 인공지능을 표상한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 서술한 텍스트 자료 중 특

징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공지능은 사람이 로봇을 좀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

하여 로봇에게 지능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이다. 

[초등학생 MW의 응답자료 중] 

․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이 자기 혼자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초등학생 HC의 응답자료 중] 

․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 [초등학생 NG의 응답자료 중]

학생 MW의 응답에서 인공지능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완성시키기 위한 결정적 요소와 같은 것으

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좀 더 인간답게’라는 표현
은 인간성의 중요한 토대로서 ‘지능’의 존재를 꼽
은 것은 다른 부분은 아무리 기계로 대체된다고 하

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고유의 영역이

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공지능 이
후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계는 인간

을 닮고, 인간은 기계를 닮는 포스트 휴머니즘 현
상의 일면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어디부터가 ‘인간’인가라는 인간개념에 대한 혼란
을 일으키는 시대가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포스트 휴머니즘 관점에서 학생들의 생명개념이나

인간개념이 전통적 인간개념과 만나면서 혼란스러

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생명개념이나 인간개
념은 새로운 생명관과 인간관으로부터 형성되는데, 
인공지능 역시 하나의 살아있는 개체이며 존재라

는 이런 식의 반응은 인공지능도 물질대사를 한다

는 Fig 2-c나 생체 기관을 모두 가진 인공지능체를
묘사한 Fig. 2-e와 같은 그림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인간형 이미지를 보여주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생 HC와 NG의 응답과 같이 스스로 생각해
내는 능력을 인공지능의 결정적 특징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스스로 사유하고 의사결정하며, 자유의
지를 가졌다는 것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
재한다.’라고 했던 데카르트의 코기토 명제(Cogito, 
ergo sum)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고등추론이 가
능한 우리와 대등한 또 하나의 지성체이자 존재라

는 의미가 된다(Lee, 2008).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개념을 독립적 사고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인식

한다는 것은 기계형 이미지와 달리 단지 인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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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이거나 혹은 산업을 도와주는 도구 이상의 우

리와 대등한 새로운 인격체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

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인간형 이미지’를 표상한 학생들이 서술한 인공

지능에 대한 정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불쌍하고 신기한 생명체라는 느낌이 든다. [초등학

생 DG의 응답자료 중]

․ 똑똑하고 신기한 또 하나의 사람같은 생명체로 느껴

진다. [초등학생 WS의 응답자료 중]

․ 재미있고 대단하다는 느낌이 든다. [초등학생 SE의 

응답자료 중]

․ 슬프고 서운하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

는 유치원 선생님을 못하고 AI가 대신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HK의 응답자

료 중]

․ 사람만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초등학생 AR의 응

답자료 중]

․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로봇이 생각도 하고 말도 하면 

징그럽고 이상할 것 같다. [초등학생 CH의 응답자료 

중]

인간형 이미지를 형성하는 초등학생들은 ‘신기
하다’(학생 DG, WS), ‘재미있고 대단하다’(학생 SE)
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인공
지능에 자신의 장래희망을 빼앗길 것이라는 일자

리 공포를 벌써 느끼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것은
자신들이 미래의 교사 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지 모른다는 예비교사들의 두려움(Song & Shim, 
2017)과 유사한 정서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 CH
와 같이 징그럽고 이상한 느낌을 호소하기도 하는

데, 이것은 인간과 닮은 물체나 로봇에서 오히려

섬뜩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불편한 골짜기(un-
canny valley) 현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ri, 1970, 2012). 
1970년에 일본 로봇공학자 모리 마사히로(Mori 

Masahiro)가 처음 제안한 이 개념(Bukimi no Tani 
Genshō, 不気味の谷現象)은 영어로 ‘uncanny valley’
로 번역되었으며, 사람들이 인간형 로봇에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것이다(Mori, 1970, 2012). 마사히로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과 닮은 로봇에 친밀감을 느

끼다가 너무 많이 닮으면 호감이 섬뜩함으로 바뀌

게 되는 구간이 있다는 것이다(Fig. 3). 그러다가 인
간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성을

지니면 다시 호감이 상승하게 된다(Borody, 2013;

Fig. 3. Uncanny valley (Mori, 2012).

Wang et al., 2015).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나 아인
슈타인 얼굴을 부착한 휴보에 초등학생들이 불편

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이유는 바로 학생 CH가
느낀 것과 같은 불편한 골짜기 현상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 똑똑한 컴퓨터 이미지

초등학생들이 떠올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

는 형태적으로 컴퓨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의 모습인 것과 그
렇지 않은 것들이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자
신들이 그린 컴퓨터 이미지에 대해서 복잡하고 많

은 일을 해 낼 수 있는 ‘똑똑한 컴퓨터’라는 공통적
인 특징을 부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상
을 나타내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똑똑한 컴퓨터 이
미지’라고 범주화 해 볼 수 있었다(Fig. 4). 키보드
와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를 갖춘 가장 일반적인 PC 
형태(Fig. 4-b, Fig. 4-d)부터 병렬 컴퓨터 방식(Fig. 
4-a), 기상청 등에서 사용하는 슈퍼컴퓨터(Fig. 4-c)
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표상하고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Fig. 4-b와 Fig. 4-e의 경우 일반 PC
와는 달리 눈․코․입의 얼굴을 나타내고, 표정을
그려서 의인화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얼굴의 표현은 신체와 사지를 모두 표현한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인공지능 이미지인 ‘인간
형 이미지’와는 다르지만 다른 컴퓨터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었다.
아래는 인공지능에 대해 ‘똑똑한 컴퓨터 이미지’

를 나타낸 학생들이 서술한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

한 텍스트 자료 중 대표적인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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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s of smart computer im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resen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 컴퓨터가 똑똑하게 생각도 해내는 것 [초등학생 MS

의 응답자료 중] 

․ 인공지능은 컴퓨터 같은 것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이

미 만들어진 본체에 인식을 하게 하여 만들어진 것이

다. 또한 바둑으로 유명해진 알파고 같은 것이 인공

지능인데, 인공지능은 자가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인

간이랑 비슷한 존재다. 하지만 감정표현은 부족하

다. 결국 인공지능은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다. [초등

학생 DK의 응답자료 중]

학생 MS와 DK 모두 인공지능의 모습에 컴퓨터
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똑똑한 컴
퓨터의 이미지는 특별히 로봇에 탑재된 것과는 별

개로 세상에 공개된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이

미지와 유사하다. 이들 이미지는 초등학생들이 비
록 신체는 다 갖추고 있지 않지만 Fig 3-b와 Fig. 
3-e에서 보듯이 얼굴과 표정을 가진 인간과 유사한
지성체로 여겨지고 있다. ‘똑똑한 컴퓨터 이미지’를
표상한 학생들이 표현한 정서 중 대표적인 것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빠르고 정확하다는 느낌이 든다. [초등학생 MS의 응

답자료 중]

․ 굉장히 복잡하게 보인다. [초등학생 DK의 응답자료 

중]

․ 미래의 지배자라는 느낌이다. [초등학생 BH의 응답

자료 중]

인공지능에 대해 똑똑한 컴퓨터 이미지를 표상

한 초등학생들은 빠르고 정확하고 복잡한 느낌을

드러냈으며, 이들이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느낌에
대해서도 표현하였다. 우수한 능력에 대해서는 놀
랍고 신기함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나를 능
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똑똑한
컴퓨터로서의 인공지능의 이미지는 신기하고 동시

에 두려운 감정인 ‘경외감(敬畏感)’의 대상인 것이
다. 이런 이미지는 관계인식에서 부정적인 형태로
이어지게 되며, 호기심의 대상이면서도 잠재적인

공포의 대상이 된다. 

4)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이미지

초등학생들이 떠올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

는 형태면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이 발견되었지만, 
일정한 형태가 없는 이미지도 나타났다(Fig. 5). 인
공지능이라는 것이 특정 형태가 아니며 컴퓨터나

기계 속에 존재하는 프로그램(Fig. 5-a 및 Fig. 5-b), 
소스코드 혹은 알고리즘(Fig. 5-c) 같은 물리적 형태
가 없는 것들이며, 이들에 대해 ‘소스코드 및 알고
리즘 이미지’로 범주화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
의 인공지능 이미지를 표상한 초등학생들 중 컴퓨

터 모니터나 로봇을 그린 경우가 있는 이유는 특별

히 나타낼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이미지’를 나타낸 학생들

이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 서술한 텍스트 자료들

중 대표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 [초등학생 NJ

의 응답자료 중]

․ 인공지능의 형태는 불확정하며, 인공지능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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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amples of source code and algorithm im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resen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은 로봇이라는 껍데기에 넣은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

다. [초등학생 TH의 응답자료 중]

․ 사람의 지시 없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컴퓨터 속

의 프로그램들이다. [초등학생 EJ의 응답자료 중] 

․ 인간보다 뛰어나며, 계산력과 생각이 높은 그런 지능

을 가지도록 사람이 코딩한 알고리즘. [초등학생 SC

의 응답자료 중] 

․ 0과 1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집합. [초등학생 KM의 

응답자료 중]

인공지능을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이미지’로 인
식하는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말 그대로 하나의 ‘지
능’ - 즉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외형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로봇이나
컴퓨터는 껍데기에 불과하며, 진짜 중요한 것은 스
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알고리즘이

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탑
재된 로봇이나 컴퓨터는 진정한 인공지능의 실체

가 아니며, 인공지능의 참모습은 ‘0과 1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것이다.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이미지’를 표상한 학생들의 인공지능
에 대한 대표적인 정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직접 만들어 보고 싶고, 흥미롭다. [초등학생 TH의 

응답자료 중]

․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이다. [초등학생 KM의 응답자

료 중]

․ 정해진 데이터와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지만 상황에 

따라 학습하며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지기 때문에 제

작자의 의도와 달리 움직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섭다. [초등학생 SC의 응답자료 중] 

․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해킹 되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초등학생 DC의 응답자료 중]

인공지능의 본질이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표현

한 초등학생들은 학생 TH와 같이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
SC나 DC와 같이 제작자의 의도를 벗어난 통제불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감정을 드러내기

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제불가능성 문제
는 위험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

기도 한다(Shin et al., 2017). 

5) 생활용품 이미지

초등학생들이 표상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들

중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

등장한 것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생활용품 이미지’로 범주화 해 볼 수 있었다. 생활
용품 이미지들 중 특정적인 것들은 Fig. 6과 같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시장은 팽창하고 있으며, 스마
트폰이나 스피커와 같은 생활가전 제품뿐만 아니

라, 고급 승용차에까지도 탑재되는 상황이다. 초등
학생들은 일상생활을 통해 이러한 제품들을 직접

접하고 사용하거나 혹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생활

용품들에 관한 광고를 수시로 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예, iPhone
의 Siri나 Galaxy의 Bixby) (Fig. 6-a), 사물인터넷과
연동되는 통신회사의 인공지능 셋톱박스(Fig. 6-b), 
음악을 연주하고 음성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스피

커(Fig. 6-c), 고급 중형 세단에 탑재된 차량용 인공
지능 서비스(Fig. 6-d) 등은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생활 속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인공지능에 대해 ‘생활용품 이미지’를 지닌 학생

들이 인식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사람같이 말을 알아듣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 

물건이나 기계. [초등학생 JH의 응답자료 중] 

․ 아이폰 시리나 스피커, 제네시스 자동운전 장치에 들

어간 것. [초등학생 YA의 응답자료 중]

․ 우리 생활을 도와주는 기능이 들어간 첨단기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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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amples of household goods ima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resen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등학생 MN의 응답자료 중] 

학생 JH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주로 음성인식 기
능이 탑재된 각종 생활용품을 떠올렸고, 학생 YA
는 구체적인 제품명까지 들어가며 사례를 통해 설

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
는 학생 MN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간 생
활의 편리함을 도모해 주기 때문에 관계인식에서

하인과 같은 형태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생활용품 이미지’를 표상한 학생들에게서 나타

나는 대표적인 정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참 신기하고 편리하다는 느낌이다. [초등학생 SL의 

응답자료 중] 

․ 뭔가 엄청 세련되어 보이고 갖고 싶다. [초등학생 

SL의 응답자료 중] 

․ 많이 비쌀 것 같다. [초등학생 SL의 응답자료 중] 

․ 신선하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해주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SL의 응답자료 중] 

․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게 신기하다. [초등학생 SL의 

응답자료 중]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한 생활의 편리성과 같

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
용품 이미지를 통해 인공지능 이미지를 나타낸 학

생들은 신기함, 편리함, 가져보고 싶음, 신선함, 필
요성과 같은 좋은 느낌을 드러내었다. 인공지능 셋
톱박스와 연결된 TV를 나타낸 Fig. 6-b에 나타난

‘정말 갖고 싶은 존재’라는 표현 역시 이와 같은 맥
락이다. 인공지능에 대해 두려운 느낌을 드러낸 ‘인
간형 이미지’나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이미지’와
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6) 칩, 전자두뇌 혹은 두뇌접속 이미지

인공지능을 떠올리면서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

들은 고성능 전자칩이나 전자두뇌 혹은 기계장치

와 인간의 뇌가 연결된 접속장치의 이미지를 제시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들을 ‘칩, 뇌
혹은 두뇌접속 이미지’로 범주화 해 볼 수 있다. 
‘칩, 뇌 혹은 두뇌접속 이미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들 중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Fig. 7과 같다. 학생
들이 제시한 이미지들은 BMI(Brain–Machine Inter-
face) 기술(Rhee, 2010)과 같이 인간의 뇌와 고성능
컴퓨터를 연결한 것(Fig. 7-a), 스스로 분화하는 인
공신경망(Fig. 7-b), 전자두뇌(Fig. 7-c), 인간형 로봇
에게 끼워 넣는 전자 칩과 휴머노이드(Fig. 7-d) 혹
은 그 칩 자체(Fig. 7-e) 등이 있었다. 
인공지능에 대해 ‘칩, 뇌 혹은 두뇌접속 이미지’

를 지닌 학생들이 서술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인간과 컴퓨터 장치를 연결한 사이보그나 초능력자 

같은 것이다. [초등학생 KS의 응답자료 중]

․ 인공지능 칩 속에 사람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로봇의 머리에 넣어 놓은 휴머노이드 이다. [초등학

생 JP의 응답자료 중] 

․ 사람의 뇌처럼 스스로 성장하는 인공신경망이다. 

[초등학생 HY의 응답자료 중]

학생들이 보여준 이미지는 미래학자들에 의해

예언된 트랜스 휴먼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트랜
스 휴먼(Trans-human)은 과학기술을 통해 제작된

인공물들로 생물학적 인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

이보그(Cyborg)형의 새로운 인류를 의미한다(Kim, 
2013). 프랑스 철학자이자 진화론자 테야르 드 샤르
댕(Pierre Teilhard de Chardin) 처음 언급하고 이후
줄리안 헉슬리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미국의 미래
학자 에스판디아리(Fereidoun M. Esfandiary)가 사용
하여 유명해졌다(Cheon, 2017). 최근 개발되고 있는



초등과학교육 제37권 제2호, pp. 126∼146 (2018)136

Fig. 7. Examples of chip, brain or brain connection im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resen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인체외골격이나 입는 컴퓨터(Wearable computer), 
스마트 글래스(예, Google glass) 등의 등장은 인간
과 기계의 연합을 통해 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혼

종화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트랜스 휴머니즘은

‘600만 불의 사나이’나 ‘아이언 맨’과 같이 학생 KS
가 초능력자라고 표현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새

로운 인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Kim, 2013).
‘칩, 뇌 혹은 두뇌접속 이미지’를 표상한 학생들

이 지니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서를 서술형 자료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계로 만든 뇌가 있어서 스스로 생각은 하지만 감정

은 전혀 없을 것 같은 차가운 느낌이 든다. [초등학

생 KS의 응답자료 중]

․ 칩이 빠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초등학생 JP의 

응답자료 중]

․ 사람과 기계의 중간정도 되는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

이다. 괴물 같다. [초등학생 CG의 응답자료 중]

․ 차갑고 딱딱한 감정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다. [초등

학생 YW의 응답자료 중]

트랜스 휴먼에 해당하는 사이보그적인 이미지로

인공지능을 인식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공통적으

로 인공지능에게 혹은 그것을 탑재한 혼종적 실체

에게 감정이 없을 것으로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본래 트랜스 휴먼은 인간과 기계의 속성이 동
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학생들의 이미
지 속에서는 인간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감정에 배

제된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학생
KS, JP, YW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양상은 인간을
정신적 실체인 마음과 물질적 실체인 몸의 결합체

로보았던 데카르트적의실체이원론(substance dual-
ism) 관점(Lee, 2008)과 유사하다. 그리고 초등학생
CG가 토로하는 불편함은 ‘인간형 이미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유사한 혼종체를 상상하는데서

오는 불편한 골짜기 현상(Mori, 1970)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7) 혼합 이미지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표상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들 중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이미지
유형에 속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다른 이미지와 혼

합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이들 이미지의 공통점
은 모두가 ‘바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다른 이미
지에 혼합되어 형성된 혼합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의 형성은 2016년 있었던 이세돌 9단과 알
파고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의 생중계가 한국에

서 있었던 것이 큰 어린 초등학생들의 이미지 형성

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똑똑한 컴퓨터 이미지’의 외형에 알파고
에 의한 바둑판 이미지가 혼합된 Fig. 8-a, ‘칩, 뇌
혹은 두뇌접속 이미지’에 바둑을 두는 모습이 혼합
된 Fig. 8-b, ‘인간형 이미지’에 바둑판이 혼합된

Fig. 8-c, ‘생활용품 이미지’에 바둑판과 알파고라는
로고가 혼합된 Fig. 8-d의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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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amples of mixed im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resen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히, Fig. 8-b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대국을 위해 알파
고의 바둑돌을 대신 놓아준 대리인을 초등학생들

이 ‘알파고’의 실체로 여기고, 인공지능과 인간이
연결된 일종의 트랜스 휴먼으로 파악한 경우에 해

당한다.
인공지능에 대해 ‘혼합 이미지’를 나타낸 학생들

의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인식 중 대표적인 것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바둑 두는 슈퍼컴퓨터. [초등학생 KW의 응답자료 중]

․ 알파고 같은 것. 바둑 잘 두는 유명한 사람이랑 바둑 

대결한 로봇의 종류. [초등학생 WB의 응답자료 중]

학생 KW와 WB의 응답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
는 속성은 ‘바둑’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딥 마인드
챌린지로 강하게 형성된 바둑이라는 이미지가 다

른 이미지와 합쳐지면서 제 3의 혼성체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신구조 내에서 벌어
지는 이러한 현상을 개념적 혼성이라고 하며, 두
가지 이상의 정신공간이 통합되면서 새로운 창발

적인 의미나 이미지가 탄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로 알려져 있다(Fauconnier, 1997; Fauconnier & 
Turner, 1998, 2002). 예를 들어 ‘개구쟁이 새’라는
의미공간은 ‘개구장이’라는 입력공간 1이 ‘새’라는
입력공간 2를 총칭공간에서 만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이미지를 발현하게 된다(Park, 2012). 
Fauconnier and Turner(2002)에 의하면 모든 상상력
의 근원에는 개념적 혼성이론에 근거한 개념적 통

합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혼합 이미지’에 속
하는 학생들의 이미지는 개념적 혼성으로 그들의

정신공간 내에서 창발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이 보여준 인공지능에 대
한 이미지 속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구글 알파고의

바둑대국이라는 사건이 나타난다. 특정 대상에 대

한 학생들의 인식구조나 아미지의 형성과정에서

교사의 의도와 다르게 사회․문화적 임팩트를 지

니는 사건이 학생들의 기존 정신공간과의 강력한

혼합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단면을 보여준다. ‘혼합
이미지’를 표상한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나보다 잘하는 게 많을 것 같아 불쾌하다. [초등학생 

BS의 응답자료 중]

․ 알파고처럼 엄청나게 똑똑한 기계가 나타날 것 같아 

두렵다. [초등학생 WB의 응답자료 중]

․ 이세돌을 이긴 나쁜 놈. [초등학생 SL의 응답자료 중]

혼합 이미지를 표상한 초등학생들은 인공지능에

대해 떠올리면서 대부분 부정적인 느낌을 나타내

었다. ‘불쾌하다’, ‘두렵다’, ‘나쁜 놈’처럼 공포나

혐오의 정서에 가까웠다. ‘똑똑한 컴퓨터’이미지나
‘인간형 이미지’에서는 두려움이나 불쾌감이 등장
한 바 있지만, ‘생활용품 이미지’에서는 부정적인

느낌이 나타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바둑 이미지
와 혼합된 경우에는 ‘생활용품 이미지’처럼 기존의
긍정적인 정서가 형성된 곳에서도 공포와 두려움

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개념적 혼성이 일어나는 과
정에서두개의입력공간이정신공간내에서통합되

면서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정서 역시 전이되었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세돌을 이긴 나
쁜 놈’이라는 응답에서 볼 수 있듯이 마치 기계문명
을 대표하는 Machina sapiens로서의 알파고와 인간
종족의 대표인 Homo sapiens로서의 이세돌이 대결
하여 이세돌 개인이 아닌 인류 전체가 패한것 같은

감정이입이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다(Ahn, 2017; 
Kim & Kim, 2016). 발전된기계와인간의대결은 SF 
장르 어린이 만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며, 이와
같은유사한충격이현실에서주어진부분은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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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amples of servants im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resen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 초등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의 관계 이미지

초등학생들이 나타낸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들

에 대해서 관계 측면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하
인 이미지’, ‘친구 이미지’, ‘적(敵) 이미지’의 세 가
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유형별로 보다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인 이미지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나타낸 인공지능과

의 관계에 대한 이미지들 중에는 인공지능을 자신

의 하인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를 ‘하인 이미지’로 범주화하였다. 자
신이 할 일들 중에 하기 싫은 귀찮은 허드렛일들을

인공지능에게 시키고 자신은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Fig. 9-a), 나에겐 어렵고 귀찮은 수학 숙제를
모두 맡기면 해결해 주는 숙제도우미(Fig. 9-b), 편
안하게 앉아서 멀리 있는 무엇인가를 가져오라고

시키면 ‘네 주인님’이라고 복창하며 가져다주는 심
부름꾼(Fig. 9-c), 특히 이 그림에서 주인인 사람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가져오지 않으면 고물상에 팔

아버린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말풍선 대
사 속에서 학생이 생각하는 인간과 인공지능간의

위계적 권력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여러 개의 팔이 요리와 청소 같은 잡다한

가사노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가사도우미와 같은

모습(Fig. 9-c 및 Fig. 9-d)을 나타내고 있다. Fig. 9-d
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용품 이미지는 하인 이미지

의 관계인식과 관련되어 등장한다. 
인공지능에 대해 ‘하인 이미지’를 나타낸 학생들

이 인공지능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람의 일을 도와줄 목적으로 만든 기계 [초등학생 

GH의 응답자료 중]

․ 사람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인공적인 사람 [초등학

생 TS의 응답자료 중]

․ 인간이 하기 싫은 일이나 귀찮은 것을 시킬 목적으로 

개발한 로봇 [초등학생 MK의 응답자료 중]

학생 GH나 MK의 응답처럼 애초에 인공지능의
제작목적 자체가 인간의 성가신 일을 돕거나 전적

으로 맡길 목적이라는 인식이나 학생 TS의 응답과
같이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

라는 생각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평등하지는 않은 관계를 표상하게 된다. ‘하인
이미지’를 표상한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인공지능
에 대한 정서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든든하고 친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초등학생 

SS의 응답자료 중]

․ 사람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니까 편할 것 같

다. [초등학생 CJ의 응답자료 중]

․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힘든 일들을 도와줘서 기쁜 

느낌이다. [초등학생 KB의 응답자료 중]



<연구논문> 인공지능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이미지 탐색 : 신세인․하민수․이준기 139

Fig. 10. Examples of friend im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resen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 사람의 말만 따르는 바보 같은 존재라는 느낌 [초등

학생 AJ의 응답자료 중]

․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것 같다. [초등학생 TM의 응

답자료 중]

․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다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 

같다. 직업 도둑이다. [초등학생 EA의 응답자료 중]

인공지능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인 이

미지를 나타낸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정

서를 보여주었다. 또한 학생 AJ의 경우와 같이 사
람만 따르는 바보라는 인식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친절, 기쁨, 든든함과 같은 좋은 느낌들은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통제적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기반

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
생 TM이나 EA와 같이 사람이 나태해지면서 일자
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러
한 인식은 최근 보고된 고등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hin et al., 2017; Song & Shim, 2017). 

2) 친구 이미지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 중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신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초등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을
‘친구 이미지’로 범주화 하였다. 친구 이미지를 통
해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떠올리는 학생들이 나타

낸 이미지는 모두 밝은 표정을 하고 있는 인간형

이미지에 해당하였다. 반가운 얼굴로 한손을 들어
인사하거나(Fig. 10-a), ‘잘 지내자’, ‘안녕’과 같은

인사 말풍선을 통해 친근감을 표현하거나(Fig. 
10-b), 마주 서서 악수를 하러 근접거리로 다가오거
나(Fig. 10-c), 슬프고 지친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뒤에서 손을 올려 위로 해주는 모습(Fig. 10-d)과 같
은 상호작용과 공감의 모습을 강조하여 나타낸 형

태를 띠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해 ‘친구 이미지’를 나타낸 학생들

의 텍스트 자료 중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로봇인데 생각할 수도 있고 감정도 있어서 느낄 수도 

있는 로봇 [초등학생 NM의 응답자료 중]

․ 인간과 대등한 능력을 지닌 로봇이고 사람처럼 대화

도 가능하다. [초등학생 EH의 응답자료 중]

․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여 지능과 감정을 사람수준으

로 가지게 된 것 [초등학생 IS의 응답자료 중]

․ 인간과 함께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는 존재 [초등학생 

HU의 응답자료 중]

인공지능에 대해서 ‘친구 이미지’를 통해 관계를
표상한 초등학생들의 응답에서 특징적인 것은 ‘감
정’에 대한 것이다. 학생 NM이나 IS, HU의 응답처
럼 감정의 존재에 집중하였다. 학생들은 대부분 인
공지능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공감이 가능하고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바보 같다고 언급한 ‘하인 이미지’와
는 달리 학생 EH의 응답처럼 자신과 대등한 눈높
이에서 대하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친구 이미지’를 표상한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서 중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래에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될 것 같다. [초등학생 

NM의 응답자료 중] 

․ 어디서도 심심하지 않고 똑똑한 친구가 숙제도 대신

해 줄 것 같아 좋다. [초등학생 EH의 응답자료 중] 

․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것 같다. [초등학생 CO의 응

답자료 중]

․ 우리와 똑같다. [초등학생 HO의 응답자료 중]

․ 함께 있으면 심심하지 않고, 나를 재미있게 해줄 것 

같다.[초등학생 HU의 응답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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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xamples of enemy im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resen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친구 이미지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 학생들이 나타낸 자신의 느낌을 살펴보면

모두 긍정적인 정서들이었다. 특히 학생 CO나 HO
의 응답과 같이 우리와 대등한 존재로 존중하며, 
다가가는 입장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항상 나를 즐겁게 해주는 놀이친구(학생 HU)이자
똑똑한 공부친구(학생 EH)도 되는 다양한 교우관
계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유아
나 초․중․고학생들이 로봇을 친구로 여기는지에

대해 알아 본 선행연구들과 유사하다(Hyun et al., 
2010; Hyun et al., 2010; Shin & Kim, 2007). 

3) 적(敵) 이미지

인공지능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이미지 중에는

앞서 설명한 하인 이미지나 친구 이미지와는 달리

인공지능을 언젠가 나를 해칠지 모르는 무섭고 위

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유형들도 나타났다. 이
러한 이미지들은 ‘적(敵) 이미지’로 범주화 해 볼

수 있었다. DAST에서 미치광이 과학자를 나타낼

때 발견할 수 있는 이미지와 같이(Bernard & Dudek, 
2017; Chambers, 1983) 기괴한 괴물 같은 얼굴이나
(Fig. 11-c) 무표정한 얼굴들(Fig. 11-a 및 Fig. 11-d) 
혹은 인간을 파괴하겠다는 말풍선처럼 적의(敵意)
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Fig. 
11-b). 대부분의 이미지는 형태상으로 ‘인간형 이미
지’였다.
인공지능에 대해 ‘적(敵) 이미지’를 표현한 학생

들이 서술한 텍스트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인공지능(AI)이다. [초등학생 YB의 응답자료 중]

․ 사람과 똑같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 

[초등학생 DI의 응답자료 중]

․ 스스로 생각하는 똑똑한 로봇 [초등학생 OJ의 응답

자료 중]

학생 YB, DI, OJ의 응답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
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
력’이다. 다시 말해 관계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잠재
적인 적으로 인식하는 문제는 인공지능이 주체성

과 자유의지를 가질 것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기인

한다. 자유의지는 결국 통제 불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고, 통제가 어렵다는 생각은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하며(Bos-
tröm, 2014; Shin et al., 2017), ‘하인 이미지’에서 형
성된 통제 가능성 인식과 대척점에 있는 인식이라

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적(敵) 이미지’를 표상한 학생들의

정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약간 신기하고 무섭기도 하다.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분명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다. [초등학생 GM의 응답자료 중]

․ 차가운 마음을 지닌 것 같아 무섭다. [초등학생 JW

의 응답자료 중]

․ 인공지능이 더 많아지면 미래에는 인류의 적이 되어 

세상을 모두 차치하고 우리를 지배할까봐 불길하다. 

[초등학생 GY의 응답자료 중]

․ 불쾌한 기분이 든다. [초등학생 SJ의 응답자료 중]

․ 나중에 그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들이 지구를 지배

할 것 같아 두렵다. [초등학생 SH의 응답자료 중]

․ 사람들의 지능보다 훨씬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무섭고 걱정된다. [초등학생 KR의 응답자료 중]

․ 새롭고 좀 겁이 나며, 나는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을

까 걱정된다. [초등학생 DY의 응답자료 중]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적(敵) 이미지’로 표상한

학생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렵고, 무서우며, 불
쾌하고, 걱정된다는 일관된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두려움과 적대시하는 정서의

근저에는 인공지능의 뛰어난 능력과 자율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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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형태표상과 관계표상 빈도

형태표상

관계표상

인간형 생활용품 기계형
똑똑한

컴퓨터

칩, 뇌 혹은
두뇌접속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혼합 합

하인  7 33 25  5  5 0 0
75

(42.4%)

적 20  0  8 15 12 7 5
67

(37.9%)

친구 30  3  0  2  0 0 0
35

(19.8%)

합
57

(32.2%)
36

(20.3%)
33

(18.6%)
22

(12.4%)
17

(9.6%)
7

(4.0%)
5

(2.8%)
177

(100%)

다. 이러한 두려움은 ‘하인 이미지’에서와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통제 우위를 내어주고 지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과 관련된다. 또한 학생
JW의 응답과 같이 차가운 마음뿐일 것이라는 이미
지는 ‘친구 이미지’와는 달리 인공지능을 인간과의
교감과 공감이 불가능한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들

고 있다. 실제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SF 영화
<2001년 우주 오디세이(2001: A Space Odyssey)> 
(1968)에 나오는 우주선을 통제하는 인공지능

HAL-9000이 인간을 적대시하는 인공지능의 최초

이자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영화 속에서 HAL- 
9000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 자의식을 가
지게 되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자신의 오류를

은폐시도를 지적하는 승무원을 의도적으로 살해하

는 내용이 나온다(Dennett, 1997).
자의식을 얻은 인공지능을 초지능(super intelli-

gence) 혹은 강인공지능(strong AI)이라 하며, 인공
지능 연구자들이 우려하는 어두운 미래의 모습에

해당한다. 2017년 1월 6일부터 3일 동안 미국 캘리
포니아의 아실로마에서는 1975년 유전자 재조합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인

공지능 연구자 2천 3백여 명이 모여 아실로마 인공
지능 원칙(Asilomar AI Principles)을 선언하였다

(Fox, 2017). 이것은 유전공학에 대한 공포가 극대
화 되던 1975년 열린 The Asilomar Conference에서
보여준 과학자들의 책임의식과 유사하다(Berg et 
al., 1975).
하루에도 수많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며 살

아가게 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역인 초등학생들
에게 있어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적대적 관계인식은 과학적 소양형성이나 이공계

학습동기 및 진로동기 형성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파국적 미래를 방지하
고, 소위 ‘착한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한 과학자들
의 책임 있는 노력들이 아실로마 회의와 같은 형태

로 계속되고 있음을 초등학생들에게 함께 알려주

어야 할 것이다.

3.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의 유형에 따른

비교

각 형태표상과 관계표상의 출현 빈도는 Table 1
과 같다. 먼저 형태표상의 출현빈도 순으로 살펴보
면, 인간으로서 인공지능은 학생 57명(32.2%)에 의
해 인식되며, 가장 많이 표상된 형태였다. 다음으로
36명(20.3%)의 학생들이 생활용품으로서 인공지능
을 인식하고, 33명(18.6%)은 기계로서 인공지능을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똑똑한 컴퓨터 (22명), 칩, 뇌
혹은 두뇌접속 (17명),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7명), 
혼합 (5명) 순으로 표상되었다. 관계표상을 기준으
로 살펴보면 주인-하인 관계가 75명(42.4%)에 의해
가장 많이 인식된 관계 표상이었다. 다음으로 적대
적 관계가 67명(37.9%), 친구 관계가 35명(19.8%)에
의해 인식되었다(Table 1).
형태표상과 관계표상의 조합을 살펴본 결과, 학

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인공지능 표상은 친구 혹은

적대적 관계라는 극단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

다. 또한 생활용품이나 기계로의 형태표상은 주로
주인-하인 관계로 표상된 반면, 컴퓨터, 소스코드
및 알고리듬, 칩, 뇌 혹은 두뇌접속의 형태표상은
적대적 관계로 함께 표상되었다. 즉, 형태표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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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관계표상이 구별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먼저 인간으로서의 인공지능의 형태를 표상한

학생들의 관계표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
들이 인식한 친구로서의 인공지능은 대부분 인간

의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정서적 교감을 표현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인공지
능과의 친구 관계 표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적대적

관계 표상도 상당수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
들이 인간의 모습을 한 인공지능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특성, 특히 정서적 특성을 공유하고
공감할 때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다. 많
은 학습과학 만화나 공상과학(SF)영화의 경우, 로
봇이나 기계를 의인화함으로써 친밀감과 동질감을

유도하는 캐릭터로 등장시키는 것은 이와 같은 이

유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불편한 골짜기 이론과 같이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은 형상을 나타내고, 인지
능력이 인간과 똑같거나 심지어 우월하다고 인식

할 때, 인공지능에 대해 큰 위협감과 이질감이 생
길 수 있다. 결국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
과 부정적 태도의 경계에는 바로 이 인간과의 유사

성 인식이 존재하며, 인공지능의 정서적 특성과 인
지적 특성을 얼마나 더 많이 인식하느냐에 따라 인

공지능과의 관계 설정은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인공지능 교육에서는 인
간의 모습을 한 인공지능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을 어떻
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친밀

한 정서적 관계를 맺는 친구로 여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간과 유사하기에 더욱 공포감과 적대감

을 느낄 수 있다는 양면성에 대하여 유의해야할 것

이다.
학생들은 인간의 형태를 지니지 않는 인공지능

형태표상에 대해서 대부분 하인으로서, 즉 유용한
도구로서 인식했을 뿐 친구관계로는 인식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동일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현물이라도 그 외연이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

에 따라 학생들은 전혀 다른 관계를 표상하고 맺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컴퓨터, 소스코드, 두뇌
칩과 같은 형태로의 표상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적

대적 관계로 표상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코딩
경험을 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공지

능을 정확하고 앞서 가는 존재로 인식하며, 인공지
능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더 많이 보이고 있었다

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Ryu & Han, 2017). 
컴퓨터나 소스코드의 경우,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작동하는데,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학생들은 인공
지능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형성할 수 있다. 인공
지능의 정확하고 논리적인 학습능력은 앞서 기술

했듯이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주체성이

있는 강인공지능(strong AI 또는 AGI)과의 적대적
관계를 표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생활용품이나 기계의 경우 물리적 실체가 존
재하며,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익숙하게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생활용

품이나 기계로 나타나는 인공지능의 경우 주인-하
인 관계로써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및 교육적 함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현대 과학의 흐름을 나타내

는 하나의 큰 단면이며, 동시에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때문
에 과학교육은 언제나 당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신중하게 주목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급속히 사회 속에 퍼져나가고 있으며, 큰 사
회적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인공지

능에 대해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

를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과학교육 및 융합

인재교육(STEAM) 교육에 기초적 토대를 제공하고
자 했다.
연구 결과, 초등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

지는 7가지의 형태와 3가지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다양한 인공지능의 표상은 인공지능
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
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기능

등을 갖춘 시스템과 알고리듬을 의미하며, 우리가
실체로 접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추상적
개념은 학생들이 바로 표상하고 이해하기에는 높

은 인지적 난이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
계, 인간, 컴퓨터, 생활용품 등 다양한 형태를 지닌
실체에 투사해서 표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로 현재 인공지능은 다양한 형태에서 적용되고 있

으며, 그 파급력과 적용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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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따라서 향후 인공지능 관련 교육에서는

인공지능의 추상적 원리와 기작을 바로 지도하거

나, 소수의 형태에 제한된 인공지능을 가르치기보
다는 다양한 형태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의 구체적

사례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적용가능성과 확장성을 이해

하도록 돕는 것이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인지적으

로 이해하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다양한
적용가능성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접근

은 향후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갈 학생들이 인공지

능의 활용과 관련된 창의적 사고와 다양한 시도들

을 이끄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자신과 인공지능과의 관계 설정 차원에서

도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과의 관계
표상은 크게 하인, 친구, 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
간에게 편의를 주는 도구적 존재인 하인으로서 인

공지능을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이
러한 결과는 많은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의 존재 자

체가 인간의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존

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학생들
은 인공지능을 적으로 설정하며, 그 관계 설정 기
반에는 정확한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적대감
등이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은 많은 사람들
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도와는 달리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

을 우려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는 인공지능의 원리와 적용가능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합리적 가치판단과 과학적
의사결정능력을 기르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해 미래 사회에 나

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균형 있게 예측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인공
지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보

다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은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기술-사회(STS)적 접근, 과학관련 사회적 쟁점
(SSI)기반의 과학 교수-학습이론과 연구들을 참고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도구적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와 같이 정서적 관계
의 대상으로도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챗봇(Chatbot)과 같이 인간과 정서적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최근 들어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서적 관

계 맺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학자 브루노
라뚜르(Bruno Latour)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 
-Network Theory; ANT)을 통해 사회는 인간 외에도
사회에 다양한 차이를 생성하고, 인간에게도 영향
을 미치는 여러 비인간 행위자(actor)들의 상호작용
으로 이루어짐을 지적하며 기존의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탈피해야함을 지적한 바 있다

(Latour, 200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향후 비
인간 행위자로서 인공지능은 인간과 엄청난 상호

작용을 하며, 사회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미래의 시민인

학생들은 인간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를 막론하고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계 맺기를 통해 사회

생활을 영위해 가게 될 것이며, 그러한 모습은 작
게는 교실 내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enwick & Edwards, 2010). 그러나 인간의 형태를
한 인공지능과 비인간 형태를 한 인공지능에 대한

관계 설정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바탕으

로 볼 때,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맺기
의 대상은 인간에 제한되어 있다고 보이며, 향후
비인간의 형태를 지닌 인공지능과의 관계 맺기는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간의 형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발현체와의
관계 맺기와 상호작용 또한 향후 인공지능 관련 교

육에서 유의하게 주목해야할 문제일 것이다. 특히
나 다른 시기보다 초등학생들은 타자(他者)와 사회
적 관계를 맺는 방법을 활발하게 터득하는 시기로

서 이 시기의 인간뿐 아니라, 인공지능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교육은 향후 인공지능교육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인공지능과의 관계 맺기가 어떠한 방식

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지향해
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초등학생들은 미래의 삶에서 다양한 인

공지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주체로서, 이
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
한 이미지 표상을 탐색함으로써 국내의 인공지능

교육 개발을 위한 기초적 토대자료를 제공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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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인공지
능 교육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후 학생들이

지녀야할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무엇이

며,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과학적 역량은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보다 활발한 교육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매우 융합
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과학, 기술, 정보뿐 아니
라, 사회, 윤리, 예술 등 다양한 교과와의 협력적인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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